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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ame is Yvonne Testerman and I was 10 years old when I was diagnosed with scleroderma, I am 

now 62 so you see I have dealt with this disease a very long time. Dredging up these memories has 

been a very difficult emotional trip for me. We all want to remember the good things from our 

childhood and some of my childhood days were not good. This trip to the past has given me a new 

perspective; I can see the hand of God through it all, from the diagnosis at such an early age to the 

present when I "found" the antibiotic treatment and in so doing found hope for a disease that for so 

many years there was no hope.  

나의 이름은 이본 테스터만 이다 나는 경피증 진단을 받은것이 내가 10 살이 되던 때였고, 지금 나는 

62 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오래동안 이 질병과 싸웠는지(질병을 다루어 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기억들을 되살리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감정적인 여행이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의 좋은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의 어린 시절의 일부는 좋은 날들이 

아니었다. 과거로의 이 여행은 나에게 새로운 조망(새롭게 바라보게)을 하게 했으며 그 어린 시절의 

진단으로 부터 현재까지(내가 항생제 치료법을 발견하게 된때이며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이 질병에 

대해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세월에서 이 질병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의 일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었다.          

   

I was raised on a ranch in southern Oregon with lots of space to run and ride horses. I was riding by 

the time I was five years old. There were lots of cousins and friends around to spend time with. At 

about nine years of age, I realized I wasn't running as fast as I had before and I seemed to be tired 

all the time. Then there was this tremendous itching on my right thigh. When my mother finally took 

me seriously she discovered a large, white, slick scar extending from my waist to my knee. It was so 



hard it couldn't be pinched and the skin was so taunt it was sinking into the knee joint. So, mom 

decided to see if I had any more scars and discovered more on my back and some extending from 

the right elbow to the wrist. Mom was one who thought if she didn't think of bad things they would 

go away. My grandmother is the one who finally said to my mother, "You've got to see a doctor, 

these scars are creeping up to her hair and face." That gave my mother the nudge she needed.  

나는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넓은 장소가 많은 오레존 주 남부의 한 농장에서 자랐다. 나는 5 살 때 

말을 탔다. 나는 같이 보낼 많은 사촌들과 친구들이 있었다.  대략 9 살이 될 때  나는 더 어릴 

적만큼 빨리 달리지 못하고 온 종일 피곤한 것처럼 되었다. 그 때 나는 오른쪽 넙적다리가 엄청나게 

가려웠다. 엄마가 마침내 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엄마는 나의 허리로 부터 무릅까지 

크고 하얗고 윤기나는 상처자국이 넓게 퍼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상처는 너무 굳어 있어서 꼬집을 

수도(죌 수도) 없었다. 그리고 그 피부는 비웃듯이 무릅관절로 내려앉아 있었다. 그래서 엄마는 내가 

더많은 상처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고 그리고 엄마는 상처들이 내 등과 오른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쭉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는 그 상처들이 나쁜 것이 아니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마침내 엄마에게 " 너(엄마)는 의사에게 진료해야 하지 않겠니, 이 

상처들은 그녀(와이본네 YVONNE)의 머리와 얼굴로 퍼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분이었다.                      

   

Our old county doctor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to me, but he knew of a doctor in a larger 

town 20 miles north that dabbled in dermatology. So we made the trip to the "big city" to see Dr. 

Rhue. He was a very interesting person, the railroad doctor, used strong language and said exactly 

what was on his mind. My mother covered my ears a lot as he examined me and made the 

diagnosis. He prescribed gold shots every week. The shots were administered by our country doctor, 

so every Friday afternoon after school I walked to his office to receive the shot in my hip. I had to 

remember which hip we used from week to week so each had a rest. Still got lots of gold deposits 

in my hips and bent many needles. Remember this was way back in 1945 and very little was known 

about scleroderma and even less was known about treatment. I took vitamin A and C and calcium 

and my diet was very restricted. No sugar. That wasn't hard for me as we were just coming off the 

war years and sugar rationing so I didn't have a sweet tooth. Can't say the same thing about the 

gold shots though. They hurt!  

나의 나이든 시골 의사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의사는 20 마일 

북쪽에 있는 큰 도시의 피부과에 전문가인 의사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Dr. Rhue(루 의사)를 

만나러 "큰 도시"로 여행을 갔다. 그는 철도 의사로서 매우 강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재미있는 분이었다. 엄마는 그가 진료할 때 많이 내 귀를 가리었다. 그는 매주 



금 주사(gold shots)를 처방 했다. 그 주사는 나의 시골 의사가  매주 금요일 방과후에 내가 그의 

진료실로 걸어가서 내 엉덩이(히프)에 맞았다. 나는 매주마다 양쪽 엉덩이 중 한 쪽을 돌아가면서 

쉬게하려고 엉덩이의 어느쪽을 맞았는 가를 기억해야 했다. 내 엉덩이에 많은 금 퇴적물이 있어서 

많은 바늘을 휘게했다. 이때가 1945 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요.  이때는 경피증에 대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치료법에 대해서 조차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나는 비타민 A 와 C 그리고 

칼슘을 먹었고 나의 식단은 매우 제한을 두었다. 설탕은 못먹게 하였다. 이 일은 내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으로부터 나온지 얼마 않되었고 설탕 할당제 때문에 나는 이가 썩지는 

않았다. 그러나 금 주사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힘들었지 않다고) 말할 수 는 없다. 금 주사들은 너무 

아팠다!                

   

After two years on the gold shots the disease went into remission and I was given a rest. The itching 

stopped and the skin became soft and pliable, but I never regained the strength in my legs that I 

had before and I continued to contend with fatigue. Then, when I was 14, we were visiting friends in 

San Francisco and we went to the zoo. I felt very tired and had to rest every few feet and every joint 

in my body hurt. I thought I might have the flu. My sister and I spread our sleeping bags out on the 

floor to sleep that night and the next morning I couldn't get up. My dad had to help me off the floor 

and decided we needed to head home because I wasn't well. The next few weeks are a fog. I 

remember needing help to get out of a chair, to tie my shoes, to get in and out of the bathtub and if 

I fell, someone had to help me get up.  

금 주사들을 맞은지 2 년후에 그 질병은 휴식기(낫게 되었다)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쉴 수가 

있었다. 가려움이 멋었고 피부는 부드러워졌으며 유연해 졌다. 그러나 나는 결코 내 다리가 전과 같이 

힘을 되찾지는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극심한 피로와 싸워야 했다. 그 때 내가 14 살 때에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친구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우리는 동물원에 갔다. 나는 피곤하게 느껴졌으며 나는 몇 

결음 걷고 쉬어야 했으며 내 몸의 관절은 아팠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독감에 걸렸다고 생각했었다. 

언니와 나는 바닥에 잠자리를 깔고(슬리핑 백을 깔고) 그날 잤는데 다음날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아빠가 나를 바닥에서 일으키려고 도와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건강이 좋지 않기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 다음 몇주는 안개였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도움이 

필요했고 신발을 신는 것도 도움이 필요했고 목욕탕을 들어가고 나오는 데에 대해서도 도움이 

필요했고 내가 넘어지면 어떤사람이 나를 일으키려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A nurse in Australia was experimenting with a treatment for polio victims with physical therapy and 

hot baths. So my mother felt she could do this too. (Again, no doctor.) The hot baths really helped 



with the pain, but I remember crying when I got in and out of the tub. Stretching exercises kept my 

hand and legs from tightening up and curling. Now that I look back on it, this was probably the best 

thing that could have happened to me. A doctor probably would have put me in the hospital or at 

least to bed and my body would have shriveled up. After about a year, I regained most of the 

movement in my legs and could get out of a chair without help. The pain had subsided and I felt 

almost normal.  

호주의 한 간호사가 소아마비 환자들에게 물리적 치료법과 뜨거운 목욕 치료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는 엄마도 이것을 역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다시 말하지만 의사는 아님) 뜨거운 

목욕은 진짜 통증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목욕탕 밖에 나오면 울었던 것을 기억한다. 스트레칭 

운동(몸을 쭉 펴는 운동)은 나의 손과 다리들이 굳거나 휘어지는 것을 막았다. 지금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것이 그당시 아마 나에게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길 이었을 지도 모른다. 의사는 아마 

나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침대에 격리시켰을 지도 모른다 그랬으면 내 몸은 더 제한을 받았었을 

것이었다. 1 년후에 나는 내 다리의 대부분 움직임을 되찾았다. 그리고 도움없이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통증은 가라앉았고 나는 거의 보통상태가 되었다.       

   

At age 23, a patch of scleroderma appeared behind my knee. It itched and was shiny white and 

hard. By this time I was married and had babies and I'm sure my husband was wondering what kind 

of a problem he had on his hands. Since Dr. Rhue had retired, I had to find another doctor. After 

some research we found a dermatologist in a small town 100 miles away. This doctor ran more tests 

and took biopsies and said, "Yes, you're right, you have scleroderma." This time I was treated with a 

steroid hormone. I have no idea what the name of the medicine was and at that time I wasn't asking 

questions of doctors. All I knew is that I didn't want gold shots again. The doctor warned me that I 

couldn't be on this medicine very long and I had to taper off when I quit. This time the disease went 

into remission in about six months.  

23 세에 경피증 증상이 무릅 뒤에서 나타났다. 가려웠고 빛나는 하얗게 됨과 굳어짐이 있었다.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나을 때까지 남편은 그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루 의사가 은퇴하였기에 나는 다른 의사를 찾아갔다. 몇가지 찾아보고 나서 우리는 100 마일 떨어진 

작은 도시의 피부과 의사를 발견했다. 이 의사는 더 검사를 하고 생체조직을 가지고 가고나서 말하길 

" 예 당신이 옳아요. 당신은 경피증에 걸렸습니다" . 이때에 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치료받게 

되었다. 나는 그 약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때에 나는 의사들에게 질문하지도 않았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나는 다시는 금 주사를 맞지는 않는다 는 것이다. 그 의사는 나는 이 약을 오랫동안 

먹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내가 증상이 멈추었을 때 이 약을 줄여나갔다. 이때는 이 질병이 약 

6 개월만에 후퇴기(낫게)로 들어갔다.       



   

During the next few years I had my ups and downs. The fatigue was the main concern and it was 

very difficult for my family and friends to understand, because I looked so well. It was in the early 

1970s when I learned about the United Scleroderma Foundation. Finally I knew I was not alone in 

the world. By joining this organization I received the first information about scleroderma that I had 

ever seen. I found out how many different types of scleroderma there are. My poor, sweet, father 

was appalled when he read the information because then he knew that I hadn't been putting him on 

and that I was really sick and was lucky to have survived. All he could say was, "I'm so sorry, we just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I felt so sorry for him because he took it all personally. From then 

on I took my health into my own hands and went on the search for a cure. During this time our three 

boys were growing up and I was developing a career of my own in banking and education. Some 

days were just plain tough.  

다음 수년간은 나의 상태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극심한 피로는 매우 골치거리였다. 극신한 피로는 

내 가족과 친구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기 때문이다. 

1970 년대 초에 나는 United Scleroderma 협회를 알게 되었다. 드디어 나는 전세계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협회에 가입함으로서 나는 경피증에 관한 정보를 난생 

처음 받게되었다. 나는 경피증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나의 불쌍하고 사랑스런 

아버지는 이 정보를 읽으면서 아연 질색하였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가 그를 속이지도 않았으며 

나는 진짜 아팠고 살아나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너무 미안하구나 우리는 네가 얼마나 아픈지 몰랐구나(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했구나)" 이었다. 나는 그에게 너무 미안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문제를 모두 개인적으로 

짊어지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나는 나의 건강은 내 손으로 돌보고 치료법도 찾기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3 명의 남자아이들을 키웠으며 내 자신의 은행 및 교육 직업을 더욱 개발하고 

있었다. 어떤 날들은 단지 힘들기만 했다.            

   

In 1985 we moved to Salem as I had been hired to organize a new office to coordinate education 

for banks and savings & loans. That winter my feet and hands gave me a lot of grief. I ended up 

with a bunion on the right foot and a crooked finger. My GP really got to me when he said, "Are you 

really sure you have scleroderma?" Then, he sent me to a rheumatologist in Portland. I found him 

very knowledgeable and kind, a refreshing change. But, he still couldn't treat me. He could relieve 

my pain and operate on my feet and knees, but little else. The medicines of choice were 

methotrexate and penicillamine. I decided against the surgery and the medicine and continued my 

search for a cure.  



   

1985 년에 나는 은행 및 저축대부은행을 위한 교육에 대한 업무로 직장이 바뀌어 Salem 으로 

이사갔다. 그 겨울에 나의 발과 손은 슬픔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나는 결국 오른쪽 발가락에 

건막류(질병 이름, 특히 업지 발가락의 안쪽에 생기는 종류)와 굽은 손가락이 나타났다. 나의 

일반의사는 나와 연락해서 말하기길 " 당신은 진짜 경피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하는가 ?"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포틀란드에 있는 류마티스 의사에게 보냈다. 나는 류마티스 의사가 매우 지식이 많고 

친절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가진 분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치료할 수는 없었다. 

그는 나의 통증은 완화시킬 수 있었고 나의 발과 무릅을 수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증상의 

치료는 거의 할 수 없었다. 선택한 약 이름은 methotrexate (메쏘트리엑세이트? ) 와 페니실러마인 

이었다. 나는 그 외과수술과 그 치료약에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치료법을 찾았다.          

   

Last spring, 1997, I received an invitation to attend a meeting of the newly formed Oregon Trails 

Scleroderma Support Group in Eugene. At the time, I was in a big flare and this invitation was a gift 

from heaven. At the first meeting one of the members, a medical secretary, reported how she was 

taking an antibiotic to treat her scleroderma with amazing results. I broke right in and said, "Wait, 

what did you say?" So, she very kindly repeated what she had said and explained how she went 

about getting this type of treatment. She explained that I must do my own research and read "the 

book". In fact, she loaned me her copy of "The Arthritis Breakthrough". I read the book and found 

the web page with the testimonies and the rest is history.  

1997 년 늦 봄에 나는 유진(Eugene)에서 새로 결성된 Oregon Trails Scleroderma Support Group 

(오레곤 발자취 경피증 지원 모임)의 미팅에 참석해 달라는 초대장을 받았다. 이때는 내가 병이 크게 

일어난 때이었는데(?) 이 초대는 하늘의 선물이었다. 처음 모임에서 이 모임 구성원 중 한분인 

의학비서가 그녀의 경피증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먹음으로서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나는 

곧바로 말에 끼어들어서 말하길 " 잠깐만요, 지금 무엇을 말했는지요 ?" 그러자 그녀는 친절히 그녀가 

한말을 반복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이와같은 치료법에 도달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내가 스스로 연구해 보아야 하고 "그 책"을 읽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그녀는 그녀의 

"The Arthritis Breakthrough" 책의 복사본을 빌려주었다. 나는 그 책을 읽었고 인터넷 

사이트(웹에서)에서 그 증거들을 발견했다.그리고 그 나머지는 개인 병력이다.         

              

With clues from members of both the rheumatic arthritis internet group and the scleroderma support 

group in Oregon on how to approach my doctor, I made an appointment. Some of the hints I got 

were - get the information to the doctor to read before your appointment, get a good rest the night 



before, dress professionally and with authority, and become thoroughly educated in the protocol. I 

went to my appointment fully armed and ready for a fight. But, he had read the material I had left 

him and took the wind right out of my sails by being very cooperative. He wanted to put me on 100 

mg. a day of doxycycline and I told him I thought that was too much. So he prescribed 100 mg. 

every day or every other day. He didn't want to do the IVs and that's okay, I was just happy to get 

the antibiotic without a fight. But, I quickly found that the 100 mg. every day WAS, as I thought, too 

much. I cut myself back to 200 mg. MWF and I'm feeling great.  

류마티스 인터넷 그룹과 오레곤주의 경피증 지원 그룹의 회원들로 부터 어떻게 나의 의사에게 

접근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얻은 후 나는 진찰 예약을 했다. 내가 얻은 힌트들의 일부는 당신 

진찰전에 의사에게 그 정보를 읽게하는 것이다. 진찰 전날밤에 푹쉬고 옷은 전문가와 권위를 가진 

사람같이 입고 이 치료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나는 완전히 싸울 준비를 하고 

나의 진찰을 갔다. 그러나 그 의사는 내가 그에게 남겼던 그 자료를 읽었었고 협조적으로 나의 돛에 

바람을 불어 넣었다. 그 의사는 나에게 하루에 100mg 의 독시싸이클린을 처방하길 원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양은 너무 많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또는 하루건너 

100mg 의 독시싸이클린을 처방했다. 그는 정맥주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싸움없이 

항생제를 얻게되어 기뻤고 만족했다. 그러나 나는 매일 100mg 의 독시싸이클린을 먹는 것은 너무 

양이 많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스스로 월수금에 200mg 을 먹는 것으로 줄였다. 그리고 나는 

매우 기분이 좋았다.                      

   

I also treat myself to a massage treatment twice a month and I try to stay on "the diet" as much as I 

can. I take lots of vitamins, calcium, and glucosamine. I do stretching exercises and take good care 

of my skin with lots of lotion. I have been on the doxycycline since June 11, 1997, and I feel better 

than I have in years. The first thing I noticed after starting on the antibiotic was that the pain in my 

hands was gone. Then, I noticed I had more energy than I'd had in years. I know that someone like 

me who has had scleroderma for so many years is not supposed to show such dramatic 

improvement so soon, but I don't mind being different. In fact, its kind of nice.  

This is the first time in 52 years that I have had any hope that I can lick this monster that lives in me. 

I just hope my story will encourage someone else to try this treatment. What have they got to lose?  

나는 역시 한달에 두번 마시지 치료를 받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음식조절"을 

계속하려고 한다. 나는 비타민과 칼슘과 글로코사민을 많이 먹는다. 나는 스트레칭 (몸을 

쭉펴는 체조 ) 운동을 한다. 그리고 많은 로션으로 피부를 돌보고 있다. 나는 1997 년 6 월 11 일 

이래로 계속해서 독시싸이클린을 먹어왔다. 그리고 나는 수년전보다 더 느낌(기분)이 좋다. 항생제를 



먹기 시작한 후 첫번째 눈에 뛰게 나타난 것은 내 손들의 통증이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수년동안 

경피증을 앓아왔던 나와 같은 다른 환자라면 그렇게 빠르게 극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나타나리라 

기대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렇게 좋게 구별되는 것에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52 년만에 처음으로 내가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괴물을 삶켜버릴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는 단지 나의 이 이야기가 다른사람들로 하여금 이 치료법을 시도해 

보라고 용기 주기를 원한다. 그들이 잃을 것이 무었이란 말인가 ?                     

 

Yvonne, USA.  

이본, 미국  

You can reach me at yvonnet@ncn.com  

나와는 yvonnet@ncn.com 로 연락하셔요. 

 


